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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80세이상 초고령화의 비중도 2050년에는 약 14.0%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성인 10명당 노인의 비율이 5-6

명정도되는것이다[1]. 고령화자체가문제가되는것은아니

지만, 노인성질환의발병도높아지고, 치매등인지장애의증

가로 인한 사회적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2].

기억력을 제외한 인지기능은 정상적인 경도인지장애는 일

상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치매 보다는 낮은 인지

기능장애를 나타낸다[3]. 그러나 경도인지 장애 노인의 80%

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4].

본 연구는노인인지장애군의특성을비교하고, 인지기능저

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분석 데이터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2차 가공하였

다. 노인 남자 4,035명 여자 6,062명 총 10,097명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인지기능장애정도를정상인지그룹, 경도인지장애

그룹, 심각한 인지 장애그룹로 구분하였다.

2.2 연구방법

분석은 인지기능 장애 그룹에 따라 Chi-square test,

ANOVA 분석을하였다. 통계적유의수준은 0.05를 기준하였

다.

3. 연구결과

3.1 노인인지장애

노인인지장애검사결과를토대로심각한인지장애그룹 928

명, 경도인지장애 그룹 2,467명, 정상 인지그룹 6,702명로 구

분되었다.

3.2 노인인지장애와 만성질환

인지장애가 심각한 그룹이 정상인지 그룹보다 고혈압이

10.8% 높았고(p<.001), 뇌졸중은 3.1% 높았고(p<.001), 협심

증은 0.6% 높았고(p=.009), 당뇨병은 7.8% 높았고(p<.001), 골

관절염은 8.9% 높았고(p<.001), 요통 및 좌골은 5.5%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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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2차 가공하여 노인의 인지기능에 따른 만성질환의 연관성를 살펴보았다.
노인인지장애와 만성질환의 연관성은 인지장애가 심각한 그룹이 정상인지 그룹보다 고혈압, 뇌졸증, 당뇨병, 골관절염,
요통및좌골, 치매가높았다. 노인인지장애와생활요인에서평소운동은인지장애가낮을수록평소운동을하는것으로
나타났다(P<.001). 결과적으로경도인지장애의경우사회활동이나규칙적인운동을통하여노인인지기능향상및치매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같이 노인들의 인지기능에 따라 단계별
운동과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교육할필요가있고정부기관등에서안내하는운동, 식사, 독서, 절주, 금연, 소통등의
실천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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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천식은 1.3% 높았고(p=.008), 치매는 6.3% 높았으나

(p<.001), 반면, 갑상선질환은 1.3% 정상인지장애그룹이높

았고(p=.109), 만성기관지염은 0.9% 높았고(p=.070), 녹내장은

0.2% 높았고(p=.539), 만성중이염은 0.2% 높았(p=.302)지만

무의미하였다.

3.3 노인인지 장애와 생활요인

현재 흡연은 인지가 높을 그룹일수록 흡연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지난 1년간 음주는 인지

가 낮은 그룹이 마시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

체적으로 한달에 1회~일주일에 2-3회하는 비율

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p<.001). 평소운동은

인지장애가 낮을수록 평소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고찰

본연구에서는노인인지장애정도에따른만성질환과생활

환경 요인의 특성을 다양하게 비교하고 차이를 확인하였다.

노인인지장애가 심할수록 만성질환의 발생이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제시한생활요인에서도인지장애가낮은그룹의평

소운동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 사회활

동이나규칙적인운동을통하여노인인지기능향상및치매

발생위험을감소하는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것을재

확인하였고, 선행연구와 같이 초기 인지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긍정적인 활동과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

받침하였다. 이와같이 노인들의 인지기능에 따라 단계별 운

동과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교육할필요가있고정부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운동, 식사, 독서, 절주, 금연, 소통 등의 실

천을통하여건강한노후생활환경이되도록적극적인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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